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4.7)

□ 2021.4.7.(수) 10:09:59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4월 6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2건, 해외유입 사례 10건(상하이 2건, 쓰촨 

2건, 베이징 1건, 장수 1건, 푸젠 1건, 산둥 1건, 후베이 1건, 광둥 1건), 지역사회 감

염 2건(윈난)

□ 2021.3.29.(월)~4.7.(수)

ㅇ 中 신규 확진자 12명 증가, 해외유입 10명, 윈난 2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6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2명(해외유입 10명, 윈난 2명), 신규 퇴원 환자가 8명, 사망자가 18명, 의

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248명(해외유입 182명), 누적 신고 확진자

는 9만 341명(해외유입 5371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457명(해외유입 5189명), 누적 사망자는 4636

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8명(해외유입 8명)으로 집계됐으며 4명은 확진 환

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295명(해외유입 268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531명(퇴원 환자 1만 1155명, 사망자 205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48명(퇴원 환자 48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050명(퇴원 환자 1004명, 사망

자 10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4.7)

ㅇ UN 사무총장 “중저소득 국가가 백신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윤리 위배”

  유엔 사무총장이 5일 ‘세계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미리 제작한 영상 축사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가 백신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윤리 위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부각되었다”며 “가난하고 불리한 

생활과 근로 여건, 사회적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발병률과 사망률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 코백스가 출범된 후 백신을 공급 받기 시작한 

국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중저소득 국가 중의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면

서 “이런 불공평은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계인의 건강, 경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은 정책 집행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건강 보장을 받도

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직결되며 

전국민 건강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매년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목하는 중점 분야를 강조하는 하나

의 주제를 선정한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해 더 공평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Building a 

fairer, healthier world for everyone)이다.(新华社, 2021.4.7.)


